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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

Myanmar

6. 간편식품인 라면시장 급성장

방콕지사

▶ 일본 라면업계, 동남아시장 진출

•  올해 6월 일본계 유명 라면브랜드 ACECOOK이 미얀마 양곤에 컵라면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첫 현지생

산을 시작하였다. 

•  ACECOOK은 이미 1995년부터 「ACECOOK Vietnam 주식회사」를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제조 및 유통

을 시작했으며, Hao Hao 제품을 히트시키는 등 베트남 외 태국 및 미얀마까지 수출하여 동남아시장

에 일찍부터 진출했다.

•  2014년부터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얀마로 수출하고 있었으나, 이번 미얀마 공장설립을 통해 연간 3억 

개 가량의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•  ACECOOK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베트남 제품라인으로 현지화에 성공하였으며, 이번에는 미얀마에 

적합한 제품라인을 개발하여 미얀마 현지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ⅠAceCook 제품라인Ⅰ

일본 유통제품 베트남 제품라인 미얀마 제품라인

 * 사진출처 : ACECOOK 홈페이지(http://acecookvietnam.vn/)

▶ 미얀마 내 한국라면 현황

•  한편, 한국라면도 현지인에게 인기를 끌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, 최근 매운맛으로 동남아시장에

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‘불닭볶음면’이 미얀마에서도 크게 히트 중이다.

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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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對 미얀마 한국라면 수출현황 |

(단위 : 톤, 천달러)

2012 2013 2014 2015 2016

수출물량 905 967 1,230 1,415 1,508

수출금액 293 315 379 399 445

* 출처: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(KATI)

•  또한, 미얀마 현지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에서는 한국라면이 엔드매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

있다.

 | 미얀마 최대 슈퍼마켓 CityMart매장 한국라면 진열대 |

시사점

•     동남아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식문화가 대중화되어 있고,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

지도가 매우 높다. 최근에는 현지생산 제품과 비교하여 높은 품질과 양, 한국 특유의 매운맛과 다양한 

제품라인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.

•     경제개방과 도시화로 인해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대표적인 간편식품인 라면시장이 급성

장하고 있으며, SNS 활동량이 높은 태국에서는 한국 라면제품의 자연스런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

있다.

•     한국 고유의 맛을 살린 다양하고 파격적인 제품들의 발굴 및 진출노력이 필요하며, 이러한 제품들이 현지

에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.


